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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ð， 01흥F’ lH7f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븐띈 것이니 곧 주 예수깨 젊μ/ 
T ‘ 1 괴다 던 뱀/ 떡을 7fJ:.μf 축시해띠 떼어 가래/대 얘은 너희를 땐 

LH 몸이니 이것을 행하어 나를 기념하라 하시교 식후에 또한 이와 같 
이 잔을 가지시끄 가랴시대 이 잔은 내 끄/로 서문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미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 

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슴을 오슬l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띠전 11:23"-' 
죄 

2003년도 쩌12차 성한석 

2003년도제2차 성찬식이 오늘 1부 예배에서부터 5부 예배에 걸쳐서 베풀어진다. 

격월로 베풀어지는 성찬식을 통하여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거룩 

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연합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자. 

성만한의의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만찬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먼저 성만찬은 ‘감 

사’ 의 때이다 I이그나티우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능한 한 좀더 자주 모이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디다케J (Didache)에 수 

록되어 있는 최초의 성만찬 기도들은 거의 전부가 감사의 기도들이다. “우리는 당신 

의 아들인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대하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당신께 감 

사합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 

습니다. 당신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그 

의 창조의 구원에 있어서 선물을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때이다. 

또한 성만찬은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 럼 「디다케」 

안에는 연합에 대한 교훈이 풍성하게 담겨있다. “이 깨진 떡이 산들 위에 흩어져 있 

다가 한데 모여 하나가 되듯이 당신의 교회가 땅 끝에서 모여와 하나가 되어 당신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 

록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회는 오히려 성만찬으로 인하여 분열 

을가져왔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거룩한주님의 식탁을 더럽힌 결과를낳은 것이 

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누 

구든지 주의 먹이나잔을합당치 않게 먹고마시는자는주의 몸과피를범하는죄가 

있느니라" (고전 11 :27) , 

성만찬은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바울은 성례전의 

끝에 자신의 말을 이 렇게 첨가하였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 성만찬은 그 자체가 「케 

리그마J (Kerygma) , 즉 선포이다. 바로 성례전의 생생한 드라마에서 복음의 사실들 
이 그림으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성만찬은그리스도인의 확신의 표현이다. 성만찬은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 26:29)라고 말씀하셨다(참조-막 14:25, 녹 22:18) , 이것은 그리스도 

인의 종말론적 믿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만찬에서 우리는 주님의 과거의 희생 

을기억하는통시에그의 당당한재림의 확실성을확인하는것이다. 

성만찬은 기념의 성례전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신약성경 

의 가르침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하여 행승}는 것임 

을 주지시킨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 

여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 

여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거듭 죄를 범하기 때문에 성만찬을 

계속해서 받아야 할 필요성을 입증해준다. 어디 그 뿐이랴! 우리는 죽어 없어져 버 린 

분을기억하고 있는것이 아니다. 단지 살았다가죽어서 기억을남겨 준분을기억하 

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기 

억하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살아나신 분을 기 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의 행통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원래 성례전(sacramentum)이란 용어는 군인이 황제에게 충성 
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의미하는 말이다.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가 만나 경험한 분에 

게 우리는 새롭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단의 의지와 행동을 필요로 한다(W 바클레 

이의 ‘성만찬’ ) , 

예수께서 말씀하신 u해나님은 영(靈이시니”라는 선언은 예배의 본질 

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요건으로서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 

게 이해해야 할 것을 요정하고 있다 달리 밀연R맨， 여|배자는 예배를 드리 

는 대쟁 |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배를 드러야 힘을 의미하며， 만 

신령한 에배를 위한 제안(3) 것을 물질과 ε반되는 ’초월성’ 웹越뼈으로 설명6써Lf， 해」님의 무 

한성(無限냄으로 표현하는 0 1들도 있다 이것은 어떤 것에도 지배되거나 

제한받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효빠 사실 이 구절은 A밤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된다 그는 모든 생명과 호홀 
“하나님온 명이시니"(요 4:24&) 

일 해」님에 대한 이해 없이 예배효떼면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매한가지01다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실 하 

나님에 대한 논의는 신자들로 하여금 U땐’ 의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헛된 예배 에서 벗어 

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언어적인 의미 - 원어어1);매ÆWf，U 0 IZB) 주어(主띔인 에님은 맨 D fi\ 1믹뻐| 있고 관싸 선행되어 있다. 술 

에純힘인 ‘영’ 이 앓 첫머리에 있으며 관사가 선행되어 있지 않다 술어는 강조하기 위해 전체前圍되어있다 

즉 본질상 해」님은 완전히 영이신 것이다 그는 석샌E빼이나 목샌제빼1)0 1 아니시며 이 t버|나 저 t뻐|서 예 

배를 밭에빠 할 산샌山神1)0 1 아니신 것이다 해-f님은 독존이시며 무형이시며 이념적 실존이시다 이런 ηi닭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Z영로 예배할지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진실로 예배하는 X틸은 아버지를 신령과 

진뽕로 예배할 뿐 아니라 댐히 그렇게 떼k만 6는 것이다 

장소적인 의미 -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 (a Sp 애)01시라고 정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소 

부재無所不힘5샘| 대한 본질을 강조o-f'였다 A씹 이것이 신령과 진Z얻로 드리는 예배가 ‘장소’ 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되기도 효떼 무한한 영 이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 

리는 지들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패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잎뻐|서 

어디로피뼈이까(시 1쩌끼 베님의 무핸씬 l영’은 한 순맨|도 활동을 멈추지 않와며， 이 세상의 어떤 

장소에도 묶여져 있지 않으시고 모든 곳을 감첼씨며 모든 곳에서 역A바신다 

존재론적인 의미 - 또 다른 이들은 ’영’ 떠 S~ 메을 ‘유일성 (唯냐힘과 ‘비 가시성’ 바可剛멤 그리고 ‘실존’ 

(實힘을 의미하는 5바님의 본성을 강조하기 위행|라고 결론짓는다 이들은 o-fLf님께서 o-fLf의 영， 즉 ‘여러 
영 가운데 한 영’ 0 1시라는 것을 밀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심’ 에 대한 표현0 1요， 해」님의 본성이 눈 

에 보이지 않는 ‘영’ 01심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논증효빠 진실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뼈가 아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낡고 쇠하고 죽고 썩어지기 때문이며， 그것은 끝이 있다 그러므로 

‘영’ 이 아니시라면 해-f님이 아니다 또한 해」님께서는 독존하시며， 무형하시며， 인격적인 실존자이심을 나타 

내는 표현01므로 그것을 수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해나님은 을빠 계시는 해」님이시요 향상 

생명을 공급해|는 영으로서 부단히 행위iμ|기 때문에 이러한 영메 일맺은 X써린 예배해야 효다 ”다 여호와 

의 이름을 찬앙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외며 그 영팽| 전지에 뛰어나심이로다'(ÁI1얘 13). 젤f 계신 아 

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요 6:57) 
초월성 또는 무한성의 의미 - 한편，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a Spir뻐|시니 라는 표현에 대하여 ‘영’ 이라는 

을 주신 뾰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요 초월쩨시7때문에(행 17잉) 엠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뻔받으시거 

내행 7:48), Á밤의 어떤 도움의 손길도 필요치 않의다 진실로 그의 존재 속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으며， 그 

본성에 있어서도 아무런 한계도 갖고 있지 잃반. 그래서 해」님은 우리들과는 달리 시a떼나 공간의 제익떨 받 

지 않고 초월하여 존재하신다 6비님은 세계 역사의 ‘지금’ 이 순죠뻐|도 우주의 지금 이곳에 제한적으로 계시 

는 분01 아니다 그러므로 ‘해-f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한한 절대적 자유의 개념을 깨달을 수 있 

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용 37:23). ，여호외뼈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 
시니이다(시 97‘에 
자존성의 의미 - 하나님은 ‘영’ (a S미rrr)O I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에 대하여， 그것은 예수께서 해」님의 

근본적 본질회 스스로 존재해|는 ‘X완성’(밟J뺨을 자|시고 얘해|는 분으로 묘λ봐신 것이라고 뭘f는 

이들도 있다 이것은 ‘장세기 에서 보여진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생명 자체 0 1심을 의미효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 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속적이고 끝이 없는 현존 

그 자체01심을 뜻흔κt 또한 생명의 호릅 그 X쩌μ입， 존재의 숨결 그 X쩨이시며， 생명의 존재 그 자체01시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므로 완전한 인격， 완전한 생명， 완전한 지혜 완전한 존재린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 

와 아들은 I뼈)의식적 자아 속에 나타난 진실한 ‘영’으로 말미E메 가장 갚은 연홀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5비님01 돼|에거l 이링|도| 나는 스스로 있는 i\ f니라'(출 3:1따 “여호와께서 통치해|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 

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셨모로 세계도 건고0- 1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人193:1) 

숭고응I{! 겸손의 의미 -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예수의 표현에 대해 구속사적인 각도로 해석한 이도 있는 

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인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해」님의 지극하고 숭고하신 겸손을 내포효빠 

고 말효κt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의 잠 본성에 대해 선포하심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해」 

님이 인간과 같은 그러한 분이라서 지상의 옹쩌럼 어떤 특별한 한 장소에서만 그를 찾을 수 있고， 그에게 L빠 

갈 수 있고， 그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꽤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관계를 맺 

어O멘 랜 그맨| 대때 그녀는 좀더 i변 높고 숭고한 견해를 개빠 랜 그녀는 t:l f로 그 시앤100fLf님 

이 ‘영’ 01시라는 것을 응이빠 효fCf.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발견 

할 수 있는 5바님의 본성에 대한 찜 숭고핸 명확한 말들 중의 에이다 이처럼 숭고한 선표가 돼럼 사 

!팅f고 무지한 사머리아 여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머|고 내게 배우라(마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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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WORO OF FAITH 

l… But what does ít say? "THE WORD IS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ís, the word of faíth whích we are preachíng, 

that íf you confess wíth your mouth J esus [as] Lord, 

and belíève ín your heart that God raísed 서;m from 
the dead, you shall be saved'for with the hear’tma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íng in salvatíon. ... 

The Bible tells us , “ For Chr ist is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to everyone who believes"(v. 4). This is a significant 
statement! The law could not provide righteousness based on merit, 
but Christ provides r‘ighteousness based on God's grace in response to 
faith. For more than 6,000 years, the Jews tried to substitute law­
righteousness for faith-righteousness , “For not knowing about God's 
righteousness and seeking to establish their’ own , they did not 
subject themselves to the r‘ighteousness of God" (v. 3). Their hearts 
bent toward doing the right things and being good persons. They 
lived their’ l.ives for the will of God under their’ own righteousness, not 
His. 5adly, many believers today are living the same way. Chur’ch 
leader’s are teaching legal ism-preaching biblical morals without the 
cross. Church member’s are thinking that their’ daily prayers, weekly 
tithes , mont hly ministry work , and over’all good deeds make them 
righteous. In such practices, the idea of faith-righteousness is lost, 
and the need for J esus forgotten. 

God gave the J ews every opportunity to receive the gospel , but 
they had not responded in faith. Today, many Jews do not work on 
5aturday because they want to honor the 5abbath. 50me wor’k a 
Iittle, thinking God will under’stand, and some work a lot, thinking God 
knows they love Him. Many Christians act in similar fashion. They try 
to go to church every 5unday, but if they miss a 5unday, they r’eason 
that they have gone more than they have missed , so God will 
under‘stand. They also try to read their’ Bibles on a regular’ basis, but 
if they for’get or miss a few days, they rationalize that God will still 
love them. Moreover’, they try t6 be good and do good , hoping to find 
favor in God's eyes . 5uch living does a good job for pr’omoting 
legalism-the law of righteousness! It does nothing to encourage or 
support faith-righteousness. 

The J ews had a very fervent love for God. Paul even testitied 
that they 깨ave a zeal for God" (v. 2). Christians have a passionate 
love for God. Both groups want to live their’ lives for God , but 
sometimes they look at the law as more important than their’ lives. 
When people do this , their’ inner and outer spiritu미 ity contradict 
each other. The inner desire to do God's will contradicts the outer’ 
action. In other words, the inner and outer objectives do not match­
they are not the same. When God gave His 50n , His 50n gave 
everything, body and blood. Jesus' inner and outer spiri 

hear’t , ’Who will ascend into heaven? or ’Who will descend into the 
abyss?" ’ (vv. 6-7). Those who think that if they do this good thing 
they will go to heaven, or this bad thing and they will go to hell , do not 
know God's righteousness. That’s legalism! The importönt thing, the 
real important thing, is to know that Jesus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Humans need to stop talking about all the 
other stuff.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What does Christ being the end of the law mean? It means that 
our inner and outer spiritu미 ity belong to Him. Amen! Faith­
righteousness says, “The wor’d is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v. 8). Paul explains , “ that is, the word offaith which we are 
preaching, that if you confess wifh your mouth Jesus as Lord ,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vv. 8-9). In other words , the word of faith brings 
righteousness . In faith , the inner and outer aspects of our 
spirituality are the same. 

Paul preached the word of faith , not legalism. For only the word 
of faith makes our hearts and mouths alike. Our mouths are an 
outward element. When you confess Jesus as Lord , you are saying He 
is the boss, not you. Our hearts are an inward element. When you 
believe that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to give you eternallife, 
then you are saved. The Bible c1early says, “ .. . for with the heart a 
person bel 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 resulting in salvation" (v. 10). These are simultaneous 
actions: one inwar’d(heart) and the other outward (mouth). Our inner 
and outer sp i ritu미 ity results in the same thing: righteousness (not 
legalism) and salvation (not legalism). Those who do not respond to 
God's grace in faith , still talk about legalism. Those who do respond 
to God's grace know that the law for righteousness ended in J esus. 
The word of faith makes the heart and mouth go together. 

The Bible says,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 
(v. 11). Whoever is a key word. It means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 ew and Gr’eek. J esus is Lor’d of all , 님bounding in riches for 
all who call on Him" (v. 12). Now, if your inner and outer spiritu미 ity 
are the same, then your love for other’s should be the same. If you 
and God are one, then you shouldn’t talk differ’ently to other’ people. 
Whether someone’s nice to you or someone’s not so nice, you treat 
them the same. The word of faith says that insiders and outsiders 
receive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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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일 셜교 

믿음으l 훌훌 (롬 10:3~13) 
“사.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마음에있다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ut옴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01 ut음으로 、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 
김성관목사 

믿음의 의(義)를 상실함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4절)， 이것은 중요한 진술입니다! 율법은 가치에 기반을 둔 의 
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 
반을 둔 의를 베푸십니다.6천년 이상의 세월 동안 유대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劃’ 
를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義’ 로 대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 
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3절) . 그들은 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劃가 아닌 자기의 의(劃 아래 
에서 하나님의 뭇을추구하는삶을실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슬픈사실은오늘날의 
많은 신자들 역시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율법주의를 가 
르치고 있으며， 십자가를 상실한 채 성경에 나타나는 도덕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 
의 회원들은 매일의 기도와 매주일의 십일조， 월별 사역과 모든 총체적인 선한 행위가 자 
신들을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천으로，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의 
(劃에 대한 개념을상실하고， 아예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에근거한삶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 

고， 그들은 결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에는 일 
을 하7.1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거l 보내파 하71 때문입니다. 그런 
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 
며 많은 일을 합니다(전자는 하나님께서 조금 일하는 것은 눈캠}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다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행동합니 
다. 그들은 매주일에 교회에 가파 노력하지만 만일 주일을 지커지 못하면， 주일을 지커 
지 못한 날보다는 교회에 갔던 적이 더 많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실거라고 판단합니 
다. 또한 그들은 성경을 기본적이고 규칙적으로 읽으려 히는데， 성경을 읽는 일을 잊어벼 
리거나 며칠 동안 읽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합리 
화시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한 바램으로 선하게 되며 착한 일을 하 
고자 합니다. 그같은 삶은 율법주의-의롭게 하는 율법-를 장려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합 
니다. 그 일은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義를 장려하거나 지지핸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못합니다. 

마음과 행동의 부(不)조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저희가 하 
나님께 열심이 있으내’라고 증거하였습니다(2절) .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열 

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두 그룹이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삶보 
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할 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서로 
영적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돗을 행하고자 <5}는 내적 바램은 외적인 행동과 상충된 
다는 것입니다. 달리 밀념}자면 내면과 외적인 목적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 
나님을 향한 그의 삶은 조회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 
들을 주셨을 때， 그 이들은 우리를 향하여 몸과 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 
신 내면의 영적인 모습과 죄인을 위하여 실제로 몸과 피를 주신 외적인 모습은 통일합니 
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지라고 요청하시는 이유입니 
다(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는 우 
리를 향해 자71 자신을 부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율법주의적 판단 
만일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존심과자신의 자아상또는자신의 방법대로행하고자히는 

것들을 고집한다면，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은 서로 다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대신하여 계속적으로 율법을 행하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내면과 외면은 영적으로 서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는 디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옴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 
느냐 하지 말라 ...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6~7절) . 만일 선한 것 
을 행하면 히늘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중요한 것-정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위하여 율법 
의 완성이 되셨다는것을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모든다른쓸데없는것들 
에 대하여 빨}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미옴에 있다 하였으니’ (8절) .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나다. “곧 우리가 전파 
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 
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8~9절). 달리 밀F하자 
면， 믿음의 말씀은 죄인을 의로웅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 
어서 우리의 영적인 내면과 외면은 동일합니다. 

마음과입술의 일치 

비울은 율법주의가 아닌 믿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똑같이 만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이심을 고 
백하는 것 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 
음으로부터 일으키셨음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영생을 주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명확 
하게 말합니다. ‘자람이 미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라’ (10절). 이것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한7찌는 내적인 요소인 마음이 
고， 다른 한가지는 입술의 고백인 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입술 
의 고백은 모두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는데 율법주의가 아닌 의(劃와 구원입니다 그러 
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이루 
어진 의를 위한 율법의 완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마음과 입술이 함께 가 
도록만듭니다. 

차별의식에서 벗어남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7.1는 부끄러웅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 
니" (11절) . 여기서 우리는 ‘누구든지’ 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 
니다. 그 말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것을 뭇합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 
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2절) . 그러므로 만일 지금 여 
러분들의 내적인 것과외적인 것이 영적으로볼때 일치한다면，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향 
한사랑 역시 똑같아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하나님께서 하나라면， 여러분은다른사 
람들에게 다르게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여겨지고 어떤 사람은 좋 
지 않게 여겨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은 그들을 똑같이 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내면과 외띤은 동일한 사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내면과 외면은 인종과 국적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효F국인， 중국인， 독일인， 흑인종， 인디안， 스페인 또는 
그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니눌지라도 동일하게 대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모두 

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며， 단지 우리의 혈육들 
과만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요엘 2:32절은 우리를 이렇게 상기시겁니다. “누구든지 여 
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부르심과보내심 

우리는가서 하나님의 말씀을전하고가르치라는명령을받았습니다 우리는하나님께 
서 우리를 “그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그들에게 가야만 합니다. 만일 가지 않는다면， 우리 
의 내면과 외면은 같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죄송스 
럽게 생각하며 회피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너무 바쁘거나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드는 등 나 
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 
하여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죄인으로 
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세%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 
음의 말은막강한힘을의미합니다 

믿음의 말로 인한 의와 구원 
오늘 우리는 시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를 원히십니다. 인간은 에덴의 동t에서 의를 상실했습니다. 율법주의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젊어지시기 위해서 히늘을 떠나 예루살렘에 오셨 
습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율법은 완성되었고 믿음의 말은 시작되었습니 
다 우리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같F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劃를 이루셨고，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따르지만， 결 
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는 
듯이 율법을 따릅니다. 그들은 갚이 박힌 돌에 채이게 되었습니다. 속지맙시다. 예수 그 
리스도께서는 의를 위한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진실로 믿음의 말은 의와 구원을 가 
져옴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펼요하다는 시실입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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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찌 

어l수님의 져l깎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국적 혹은 다문화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 

을다해야합니다. 이 땅의 모든곳이 전도지이고선교지입니다. 우리는항상주의 말씀을 전파 

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가야 합니다. 현재 충현 교회 외선부내 

에서의 인도네시아 예배는 인도네시아어로 통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형제 ， 자 

매들은 인천과 부천 지역 ， 문래동 지역 ， 용인 지역， 광주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먼 거리 

에 거주하면서도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외선부 교사들은 인도네시아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료들을 전도하는 제자로 양육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심방과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 

선부를 통해 수많은 인도네시아 형제 ， 자매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으며 ， 그 중 일부는 인도네시 

아로 돌아갔고， 현재도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선부에서는 

이러한 지체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교 

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선부에 보내진 인도네시아 형제， 자매들 

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 주님의 선물입니 

다 우리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고， 자신의 민족을 복음화 

하는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 

주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이곳 

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 

도록， 우리 모든 충현의 식구들이 함께 기 

도하며 국내외국인 선교사역에 동참하여 

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송F는 것들의 증거니"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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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선교부 인도네시아 팀 

2003년 하냐님의 막대기 

단지 선교의 안도자， 지역장 ? 

올해부터각교구지역장을중심으로 단기선교가새롭게진행될 예정이다. 이에주 

간충현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 

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 지역7(/으로서 가지고 계신 닫기 전교 계획에 대때 구제적으로 을좀때 주시/요. 

작년에 몰도바로 의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몰도바는 구소련 국가 중 하나로서 

잘 살았지만 독립 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난 몰도바 사 
람들은문맹률이 매우낮고신사적이며 친절했습니다. 그리고무엇보다 정교권국가여 

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믿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녀 
왔던 의료팀과 지역사람들이 함께 8월 중순경에 몰도바의 키시뇨프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콤라트로 단기선교를 다시 갈 예정입니다. 작년처럼 의료팀은 환지들을 진료하 

고 나머지단원들은기다리고있는사람들에게말씀을전할예정입니다. 

2 몰도바로 다시단기전교를가시는 특멀안이유가g‘I으스l지요. 

몰도바는 입국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소련에서 독립한지 
10여년이 흘렀지만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아 미전도 종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기에 콕 가야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 몰도바가 기독교 

국가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3. 몰도바로 닫기전교끌 기는데 어떤 어려￡이았으스l지을씀때 주세요， 

몰도바는 구 공산권 시절의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 관료적 
이고 비합리적이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통관 
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의료 선교를 위해 약품을 가지고 들어갈 예정이 
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기간은 10일이지만 오 
고 가는 시간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날짜 
는 일주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몰려오는 몇 백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말씀을 전해야 히는데 많은무리가 있 
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 . 
계에 봉사는 분들이 많이 펼요한데， 그분들이 워낙 바쁘셔서 김달현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더욱더 자원하는 5교구 6지역장 
분들이 많이 생기길 기도합 니다 

k 언어훈련 및 CMTC 변경안내 j 

본 교회에서 단기선교사 파송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언어훈련 및 

CMTC강의 과목에 방글라데시어와 우크라이나어가 추가되고， 일부 과목 

의 강의실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수강신청에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언어훈련(16주 코스) 강의 시간 및 교실배정 

| 얻어 | 시간 | 감의쉴 | 언어 | 시갇 | 캉의쉴 
18:10-19:00 베다니흘 | 루마니아어 |i 18’10-19’m 제1교육관 200.호 

18:10-19:00 제1교육관 308호 | 캘l뾰JI 18:10-19:00 제1교육관 305호 

18:10-19:00 제1교육관 301호 l 힌 디 어 lI 18:10-19:00 제1교육관 208.호 

18:10-19:00 나사멧흘 | 스리랑카어 |I 18:10-19:00 본당 112호 

18:10‘ 19:00 저11교육관 2여호 L불가리맨lI 18:10-19:00 제1교원 307호 

18:10-19:00 제1교육관 303호 L중 궁 어」I 18:10-19:00 저11교육관 201호 

18:10-19:00 제1교원때호-

2, CMTC 강의 일정 및 시간표 

l률휠표뭘-률훨l .흩휠11탬ll톨￡를l 
영성훈련(1) 19:10-20:00 교호| 선교정책 20:10-21 :00 

선교역새1 ) 19:1 0-20:00 선교역새와카，정，회，불 20:10-21 :00 

전도실제 19:10-20:00 팀훈련의 실제(준비 및 사역) 20:10-21:00 

딘기선교이론과 실제(나라별) 19‘10-20:00 영성훈련(2) 20:10-21 :00 

2003년 하냐님의 막대71 

단기 선교의 안도~fJ 지역장 @ 

,. XI억?JI-으로서 가지고 계신 닫기 섣교 계획에 대때 구저/적으로 을염때주세요. 

4월 21일에서 5월 1일까지 스리랑카 캔디 앙파리아 함반토타 지역으로 단기선교를 다 
녀올 예정에 있습니다.49가정으로 이뤄진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팀원 모집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지역 식구 5명， 같은 교구내 타지역 
2명， 그리고 대학부 2명을 포함하여 9명이 확정되었고 기도 가운데 3명 정도 더 모집하 

고있습니다. 

2. 다른 지억8를파는 털리 울조 이미 팀8언 자걱으로 [니라를 디녀오스l 것으로 을되 gl습니다 
다른지역§들에게도1501 될 Ef안 이야기를좀 때주승1시~. 

올 초 대학부팀을 이꿀고 S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S지역에 살고 있는 B 

족은 무슬림으로 주로 유목생활을 합니다.우리 팀원들은 그들이 매우 거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은 또한 공식적으로 전도가 금지되어 있고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추방을 당합니다. 저녁 평가회 시간에 팀원들과 나는 서로가 말은 안했지만 두 
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새벽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 58:9a)하신 말씀 

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숙소 주인이 소개 

해 준 가이드를 만났는데， 그 가이드가 B족이 었습니다. 우리 

는 그를 통해 B족 마을로 안전하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후에는 발길 닿는대로 걸어 엘샤히프 지역에 가게 
되어 그곳에 만나 B족 살라마 가정과 어린이들에게 담대히 말 

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2단1 
의 경험이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게 되었 

고 나에게도 큰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3. 단기전교를워때서주저/로 길피 효딴 g캉구절과그 이유는? 안석현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 5교구 3지역장 
니라!' (녹 18:2η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이 모든 일 

을 사람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엄정섭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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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념이하서는얼 

지난 12월 29일 주일， “안녕하세요， 학생회 회계 박 

현민입니다라고 나를 소개했다. 이제 1년 동안 ‘회 

계’ 라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걸어갈 것이다 두렵 

고 불안한 마음이 걸림돌이 되어 막고 있지만 하나님 

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하고 기대해 보면 그건문 

제가아니다. 

중등부에서 3년 동안 계속 면려회에서 봉사해왔지 

만， 일을 하면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 

았다. 행사를 계획할 때에는 나의 지식으로 덤댔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든， 특송을 할 때든 모 

든 일에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었다. 평일엔 성경 

한번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주일엔 임원으로 봉사를 

했다. 해를 거듭할 때마다 항상 회개하고 다시 다짐했 

지만，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시는 봉사를 하기란 정말 

쉽지않았다. 

고퉁부에 올라와 내가 깨어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내 것인 줄 알았던 하찮은 능력마저 

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사람과 

일을 하느라 그 안에 기쁨이 없고 무겁기만 했는데 주 

님과 함께 걷고 있는 요즘， 내가 지금 젊어진 이 십자 

가가 감사하기만 하다. 이 2003년 1년 동안， 아니 나의 

평생 동안，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때로는 나를 꾸짖으시고， 치 

유하시며 주님의、일꾼으로 키 

워주실그분의 계획. “나는그 

계획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혼자서는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대로 걸어갈 수조차도 없습 

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를 만 

나주실 계획. 그 계획에 대한 기 

대로 지금 나의 가슴은 두근거린다. 

강 11션'-0 I 와 로 11 

박현민(고퉁부) 

주민흥헌 

푸르른 이야기 - 교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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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노 

력하지요. 새해 첫 날이나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새로운 다짐을 하며 각자의 계획을 세우지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나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여러분이 계획한 목표를 이루기 

를 원하나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의 결심이 점점 약해져서 너무 힘이 

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요. 누군가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곁에는 누 

가있나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 

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 

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믿지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주 

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여 

러분을 매 순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 
획을 주님 안에서 이루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 모 

든 계획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 

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 

데 언제나 통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다하는여러분이 되세요. 

올한해를보낼 때， 예수님의 도웅의 손길을느끼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루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2드닙퍼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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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안터뷰e 

1. 전국일꾼이무엇이라고 g각0는가? 

천국일문이라면 그 이름대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님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흉사O는 곳끔 어디이며 어떤 마끝으로 몽사O는XI? 

지금 저는 고등부의 예본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 

니다. 이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l'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이 곳만이 내 봉사지라고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내 발이 
갈수 있는곳이면 어디서든지 봉사할수 있습니다. 

3 그리스도와어떤핀껴l를 갖fj]~，는가? 

그분을나의구주로믿고따릅니다. 
4 그리스도의제자로서 어떤 ￡띨 슬tj] ~/j는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 

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큰 가르침 
인 전도자의 일에 게으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역시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5. 죄근에 끈떼은딴 을씀끔? 
고등부 예배시간 설교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엠 1:7).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 

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가 

장감동적입니다. 

김 희철(고퉁부) 

청년들， 특히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의 하냐가 성경을 하냐의 완벽한 철학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가 뀌대한 이유가 어떤 철 

학보다도 뒤어난 철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냐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최고라고 인정하는 척하며 성경을 자신들의 잣대로 계산하며， 자신들 

의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은 부정하거나 변형한다. 혹은， 하냐닝이 기록하지 않으신 어떤 진리에 대해 자신들은 김멸 잡고， 느끼며， 고뇌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냐 성경 

에 따르면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계산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전 1 :21). 인간들의 그 철학적인 고뇌는 죄로 인해 하냐님과 멀어진 데서 온 것이다. 

신학이 절학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철학이 신학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철학이라 함은 모든 철학자들이 동의하며， 국어사전에 명시 

되어 있듯， 인간의 세계관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냐 성경은 하나닝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책이다. 신학을 철학의 범주에 넣어 판단하려는 행뒤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보는 것과 같연 것이다. 그러냐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행뷰를 잭망하고 있다. ‘하냐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 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08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냐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전 8:1η-

그렇다면 인ζl은 성경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말인꺼그렇지 않다. 성경은 이 모든 하냐님의 지식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믿음은 인간을 하나님과 짙연 지식에 이 

르게 한다(행 15까. 믿음이 곧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안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분명 신이시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역시도 믿음이 없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지석을 보이시고자 많은 비유로 말씀하겼다r막 4:11) 그 

러냐 믿음을 가진 자는 그분과 함께하여 그분을 보며 그분을 알 것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냐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응}지도 못함이라 그러 

냐 너희는 저를 아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포 너희 속에 게시겠음이라"(요 14:1 기. 

인간의 존재에 대해 고뇌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싣에 

대한 믿음이 가져다주는 지식은 철학적인 모든 딜레마들을 해걸해 주기에 충분하다. 19세기의 복음주의 신흑F자 ‘쉐퍼’ 는 성경에 인간의 딜래마에 대한 모든 해결책， 즉 불멸 

과 모든 것을 아는 지식과 무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지혜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쟁을 얻으며， 지 

식의 근본인 하냐닝을 경외하는 행뒤를 하게 되고(잠 1끼， 우주에 대한 모든 근원과 끝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높이고 자신의 뒤치를 차지하기 위해 발 

버둥치기 때문에 이것을 얻는 것이 아나다. 단지 자신이 무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므로 이것을 얻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 딜레 

마의 해걸이다 인간의 문제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죄’ (단지 죄책감이 아닌)이다. 

자， 아직도 인간의 세계관 안에 하냐닝을.가둬두고 고뇌하논 인간이 훌륭하다고 간샤하게 주장하겠는가7그렇다면 당신의 고뇌는 영원히 끝냐지 않을 것이다 고뇌를 끝내 

고 싶다면 그리스도께 순복하라. 

(권요셉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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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니눔 

이젓이 나으l 찬쏟01.요 

우리 교회 솔로이스트들은 찬양대 합창 뿐 아니라 예배 전 찬양， 헌금 찬양 등으 

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솔로이스트들을 찾아가 찬양으로만 듣던 그들의 

간증을 대화를 통해 나누고자 한다. 

1. 흑밸tl 출겨 댄 흔 는 한송파 그 ~송에서 어떤 은혀|졸 받는7. 1 발씀해 동서l-rt. 
40장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 364장 꽤 주 
를 가까이하게 함은’ 을 하나님께서 저의 참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 

각하며 감사함으로찬%탤니다. 

'2.~t과 한현훤 만증쓸 만단하케 해주서l-rt. 
모태신앙이며， 습관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전에 이 
사야 53:5, 갈라디아서 2:20, 로마서 10:10 등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 삶을 의 
탁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삶 속에서 말씀이 살 
아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듯한 생생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선교 사역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계획과는 달리 말씀 
과상황을통해 저를찬양사역자의 길로 이꿀어 주셨습니다. 

1. 첸양 연숭고} 춘씨는 에렐케 하시는7.1 발쏟쐐 즈셰 
융. 

찬양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곡을 연습하기 전후에 

기도를 많이 하고， 늘 이번 찬양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찬 

양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냐. 환양t에|해한 71준저|똑슬 받씀해 동서l-rt • 
제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옹전히 영광 돌리는 찬 
양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찬양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노효영 집사 
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임혜원기재 

쳐 다곰주을lZEf송 

423장 “나으l 맏음 약할 때 ” 

에이다 하보흔(AcIa R. Haborshon, 1861-?) 여사가 1905년에 작시한 것으로 판단 

되는 이 찬송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 

다는내용이다. 

1절. 나의 믿음 약할때주 날붙드네마귀나를꼬/일때주 날붙드네 

2절 우리 큐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 날 붙드네 

3절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시람을 항상 붙드네 

4절. 멀망 을l로 나갈 때 주 날 붙드네 끄/를 흘려 At으니 주 날 붙드네 

후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시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웅장하게 찬양해야 한다. 특별히 네째단의 ‘사랑하는 나의 주’ 부분은 마음 속 깊은 

것에서부터 부드럽게 부르는 것이 좋다. 찬송 전체에 큰 감격과 감사가 깊이 배어 있 

다. (찬앙위원회) 

주간성경공부시간표 *교육기간 /3월 11 일(화)-5월 22일(목) .신청장소 / 교육관 2층 교육국 

시 간 화요일 

오전 10:30-12:20 시편 /김동하목사 

오후 2:00-3:30 

오후 7:30-9:00 

교사양성부 

강의일정 3월 9일(주일)-5월 25일(주) 

강의시간 매주일 오후 3:00-4:50 

가ζ~2.1자 c:> -4‘- 저11교육관 208호 

1 ι‘~51~ 

장서|기 / 안창덕목사 

사무엘상 / 이수근목사 

이사야 / 방준영목사 

마태복음 / 서광진목사 

로마서 / 김용덕목사 

찬앙대양성부 

3월 9일(주일)-5월 25일(주) 

매주일 오후 3:00-4:50 

본당4층， 찬양위원회실 

목요일 

사무엘상 / 이수근목사 

마태복음 / 서광진목사 

*시처X↓4 ’ 
'-' ζ'0-ι-

교육관 2층교육국 

+"d.효쉴 

3교구 김광'7.! 씨(여'91세) 허 리를 다쳤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황순기 잡샤(여51세) 온 폼이 마비되는 ‘근육위축성 측삭병’ 으로 자가 
에서 투병 중입니다. 환우와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도 

록기도해주세요. 

15교구 감선애 정도(여'53세) 편도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뭇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ιl편웅상 
시펀 131펀 - 럼쓴 

뿌리로부터 너무 멀리 뻗은 7}.지는 좋은 꽃과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람들은 나 
무나 화초를 가지치기해주어 식물의 생장을 돕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신앙을유지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시편 131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믿음의 
길을가며 좋은 열매를많。l 맺71 위해 해야할가지치기를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큰 일과미치지 못할기 
이한 일을힘쓰지 아니하나이다’씨 131:1). 
그리스도인에게는 유혹이나 시험거리인 것들이 세상에서는 미덕이 됩니다 '0밤을 가져 
라 . 세상은 야%써 대해 X범이 활기있고 존경받을 만한삶을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지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어떤 분야에서건 자신의 욕심의 려만큼 자리를 쩨하고자 
하는 욕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뭇을 갈구하면서 그 뭇대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리스 
도인의 소망또는 열맹빌 3:14)과는 다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자들의 계획과 야 
망은 곧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시면 131편은 교만과 겸손을 명백히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장해야합니 
다. 우리 자신의 삶을지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어지는 2절은그리스도인의 성장과정을보여 줍니다. “실로 내가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 

온케 하기를 젖땐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펜 아이와 같도다”씨 
131:잉. 젖을 땐다는 것簡햄j은 엄u}를 자신의 욕구 충족 수단으로 여기는 유아적 의존 단계를 
벗어나 엄마를 존재 자체로서 사행F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젖을 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 
나님을그의욕구를만족시키는수단으로생각째않고 하나님자체를사램며그분꺼l 순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갈망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을지라도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도인의겸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으로신뢰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시편 131편은 믿음의 길을 7)는순례X에게서 분별없는교만 
과 유아적 의존을 7}.지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성쟁겸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아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외를바랄지어다”씨 131:3). 
(엄혜원기재 

싫 ).8가족을 소개압니다 

‘01쑥연’정도를 소개합니다 

기독교인인 친정 어머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고 늘 말씀 하셨지만， 저는 무당만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안 되어 이젠 더 이상 안 될 일도 없다고 생각 

하고 있던 중， 충현 교회 권사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첫 예배 때에 진땀나고， 손발이 떨리고， 뒷목이 뺏뺏해졌 

습니다. 이런 증상이 교회에 오려고 할 때마다 나타났는데 ， 

죽을 각오로 이겨내며 교회에 나오면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진다는 말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갖게 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목사님의 설교와 교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 

으면서 조금씩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직 불신자인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악한 영들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싸워 이 

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숙정 통신원) 

새·가 족 을 환 영·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188 정택연 2 청년2부 이인순(7) 195 한정임 13 장년1부 김진옹(4) 202 노태성 19 청년2부 

189 김명순 2 청년2부 196 성샤론 13 대학부 김진욱(4) 203 임지혜 19 대학부 정명숙(1 2) 

190 김전미 3 청년2부 황방자(5) 197 김종현 13 청년2부 백은실(16) 204 양지연 19 대학부 홍성얘(15) 

191 전정용 4 청년2부 허은숙(4) 198 송덕자 13 청년2부 백은실(16) 205 김은지 19 대학부 
192 이재석 3 청년2부 황방자(5) 199 오광석 13 청년2부 이진규(6) 206 장경보 19 대학부 
193 호지작 5 소앙부 윤엄숙(5) 200 윤선일 13 청년1부 요부좌자(13) 207 장경호 19 대학부 
194 백명숙 5 장년1부 201 박우순 16 청년2부 강홍선(2) 208 이희진 19 고퉁부 최정미(19) 

영k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3호 새가즉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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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하나념쓸 딴나뿔 혀버니좋 생각~d벼 

나는 지금도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위장 

병으로 고생하셨던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다. 교회에 나가시더니 혈색 

도 좋아지셨고，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시며 기뻐하셨다. 구 

역예배를드리시며 ‘마귀들와싸울지라’ ,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주의 피 믿으오’ 
찬송을 부르시곤 했다. 어린 나는 찬송과 구역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이 마음 속에 찾아오셨음을 확신했다. 

할머니는 불교 신자였다. 절에다 가족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를 드리셨다. 그래서 

인지 집안에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의 가정을 놓고 몇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했다. 어 

머니는 신앙으로 무난히 잘 견디어냈었다. 하지만 남동생이 병이 나자 엄마는 교회 

에 나가시길 두려워 하셨고 또한 할머니께서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네가 교 

회에 나가니깐 이렇게 우환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며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 

기에 엄마도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에서 멀리멀리 떠나셨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오빠 

는 권사님의 딸과 결혼했고 나는 믿는 남편을 만나 살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오빠가 믿음의 새 언니를 만나서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다. 하 

나님은 아직도 우리 집안을 버 려두지 않으셨음을 확신한다. 

부모님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는 점점 조급해져 부모님의 구원이 더 

욱더 절실히 여겨진다. 부모님의 영혼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하나님께서 

는 어머니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어머니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시고 여전히 팔 

을 붙잡고 계신 것을 확신한다. 단지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손을 잡지않고 계실 뿐인 

것이다. 어머니에게 “지금도늦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시고구원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지요” 하고 권유를 하면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하시며 내심 집안에 

우리각족 01약jl 

이 인 화 (유치부 열매7반 유상원 엄마) 

“엄마， 아빠， 동생과 나 네 사람이 살지만 

우리 식군 모두 다섯 식구랍니다. 자나깨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듯 이 찬송은 언 

제나 우리 가족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 

리 가족이 다섯 식구이듯 예수님께서는 항 

상 곁에 계셔서 기쁨으로 우리 가족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은 이 험한 세상 

에서 소중한 기쁨이 됩니다. 
남편과 저는 언제나 아이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에 

게 “가장사랑하는사람은누구니 7’하고물으면，아이들은 “하나님!”， “엄마!아빠1" 

하고 대답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걸 

느낌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의 중요성과 교회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합니 

다 

우리 가족을 소개하면， 남편은 듬직하고 따스한 사람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딸승원이와아들상원이는 연년생입니다. 두아이가 연년생인 덕에 

상원이는 유아부 시절까지 누나를 따라 누나네 반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승원이와 

상원이는 성가대를 합니다. 유아부 때부터 성가대를 해서인지 아이들은 평소에도 
찬송가를흥얼거리며 지댐니다. 이런모습은생활속에서 느껴지는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 · 겨울 성경학교를 가면 아이들은 성경암송도 하고 찬송과 율동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제가 매번 같이 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는데 작년에는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즐거움을 맘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유치부에서는 3월 1일에 성경학교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경학교가 기다려집니다. 벌써부터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성경학교에 갈 

수 있다는 즐거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모습을보면큰기쁨을느낌니다. 
사랑으로 우릴 감싸주시는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계셔주 

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께 먼저 기도하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큰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홍 희 정 (영아부믿음 5반준하엄마) 

어려움이 생길까봐 두려워 하시며 현재의 삶에 안주하신다. 심판과 지옥과 천국에 

대해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을 저버린 세월이 이렇게 지나왔는 

데 내가 어 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니 7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새벽예배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설교를들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 이것이 너회에게 

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치 못하게 함이니라" (엠 2:8-9). 

맞다!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의 선행과 윤리 도덕과 칭찬 받을 만한 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잊고 지낸 세월 때문에 죄송해서 자기의 윤리적 도덕적인 생각에 어머니 또한 예수 

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탕자가 집을 떠나 방황하며 소유한 모든 
것이 떨어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고 좋은 옷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 럼， 어머니가 탕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 

게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기를 기도한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녹 

15 :32). 

어머니께서 하루 빨리 구원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 어머니의 삶 속에 

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긍홀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다시 한 번 기도한 

다 

믿음의학교에서 

다윗의범죄 

봄이 되어 다시 시작된 랍바와의 전투에서 부하들만 전쟁터 에 보내고， 자신은 편 

안하게 예루살렘 궁에 거한 다윗은 영적 긴장이 풀려있었습니다(삼하 11:1).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은 맛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삼하 11:2), 자신의 정욕을 이기 
지 못하여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한가함이 ， 영적 나태함이 우리를 죄에 넘 

어지케 하지는 않나요? 인간이 보는 것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보여 

줍니다. ‘내 눈을돌이켜 허탄한 것을보지 말게 하시고주의 도에 나를소성케 하소 

서"(시 119:37). 

다윗은 유부녀였던 맛세바를 불러 동침하였고， 맛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삼 

하 11:4) . 다윗이 계속적으로 짓게 되는 죄는 번식력이 강하여 열매를 맺고 맙니다. 

회개가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자신의 죄를솔직하게 인정하고회개하면 

죄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 리라" (살전 5:22). “오호 

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 

다윗은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자 결국 맛세바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맙니다(삼하 11 :17) . 다윗은 일 

단 우리아를 제거하기만 하면 자신의 부정행위(삼하 11:4)가 영원히 감추어지고， 또 

맛세바까지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을 것(삼하 11: 27)이라는 생각으로 이 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적발해 내 

시지요 다윗의 죄악 역시 결국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 

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합 l:13a). 
성경은 다윗의 죄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죄의 속성을 보케 하시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맺도록 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죄를 짓는 인간을 보면서 , 우리 죄 
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우리들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롬 7:18). 

다윗을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죄에 쉽게 무너지는모습을보니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짓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며 더욱 철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권항임기자) 



굉 2003년 3월 2일 

모~ 임 

1 정기당회 

일시 :5일(수) 수요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권사 1지회월례회 

일시 5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야부실 

3 안수집사회 3월 월례회 
일시 .오늘 15 :30 

장소 , 제1교육관 201호(유아부실) 

4 지역장월례기도회 
일시 :7일(금) 21:20-22:30 

장소 ‘베다니흘 

5, 경잘 전도호1 3월 월례회 

일시 ‘ 9일(다음주일) 15 :30 
장소，베다니흘 

별세 

장세정타교권사 

장숭규 집사의 누님 ， 2교구 청담1구 

역12월 12일 별세 ， 미국에서 장례 

2 신주택타교장로 
신정숙 권사의 부친 ， 박상대 집사의 

장인 ， 2교구 논현1구역 / 2월 15일 별 

세 ， 2월 17일 장려1 

3，최한용씨 

조명자 성도의 남편 ， 9교구 하계1구 

역/ 2월 22일 별세 ， 2월 24일 장례 

4 황신덕타교권사 

이원범 성도의 모친， 홍경회 집사의 

시모， 7교구 암사1구역/ 2월 23일 별 

세 ， 2월 25일장례 

5， 노명덕집사 

강중갑 성도의 남면， 2교구 청담3구 

역/ 2월 23일 별세 ， 2월 25일 장례 

전화번호변경 

1 이하영 장로， 민건식 권사 

짧031-769-9552 

직원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홀ILI다 

1. 모집부문 인쇄실(남) 

2. 자격 서|례교인 

3. 저|훌 서류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위 

4. 서류제훌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ð' 552-8200 

$앙t’; 흉행i1. 쇠 

주민 흥헌 

교회소석 

·교구위원회헌신예배 

1 일 시 2003년 3월 5일(수) 수요 2부 예배 

2 주 관 2 ， 10교구 
*교구장 지역장 부지역장 남싱구역질 구역장 권찰 등 

각 교큐의 일꾼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1 일 시 2003년 3월 9일띠띔주일) 4부 예배 후 

2 장 소 본당 

3‘ 인 건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선출의 건 

• 감사위원회 전반기 회계감사실시 

1, 기 간 2003년 3월 "'4월 

2 대 상 각 부서 회계(전도회 제외) 

3 장 소 감사위원회(교육관 302호) 

4 준비서류 시신묘 (2002년 12월， 2003년 1 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절， 통장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3(월 I 4(화 5(수 6(목 7(굽 8(토 I 9(주일) 

설교자/기도자 |김동하/최윤덕 |서광진/박우현 | 이종대/강만수 | 이종대/조영구 ! 이종대/이상석 | 류병희/김영순 | 이유진/김정자 

예배 담당안내 (3/ 5 - 3/ 9 ) 

날짜 여|배 예배전찬양 사 회 기도 설 교 

3/5 수요 I 정현민 박경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용 2:1-2) 김성관 목사 

3/5 수요II 여국근 이태식 심판과 복음(창 3:11-21) 이종대 목사 

3η 금요집회 특별찬양빠리톤 이정헨소망부중창탠 임마누옐찬양대) 김용덕 김성관목사 

3/9 김영훈 조종환 하나님의 의(롬 10:3-13) 김황곤 목사 

3/9 II 만세 반석 열리니 외/소프라노 이하나(멤엘찬양대 솔로이스트) 방준영 최대원 네 업의 말씀(롬 10:1용) 안창덕 목사 

3/9 m 십자가로7짜이 메소프라노허숙현(할렐루야 찬양대 솔로이스트) 김통하 노광헌 믿음의 말(롬 10‘3-13) 김성관 목사 

3/9 W 눈을들어 하늘보라 외/현악4중주(할렐루야오케스트라) 여국근 이병학 믿음의 말(롬 10:3-13) 김성관 목사 

3/9 V 값비싼햄를주께드린외/바리톤 이성빈(벤엘찬양대솔회스트) 김정수 황영일 믿음의 말(롬 10:3-13) 류병희 목사 

3/9 창양 정진호 추병창 차 별(막 9:3용5이 김성관목사 

제722호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돼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 

리를 선포함 정결한통로로 λ}용하여 주 

소서. 

a 모든교역자가복음위에굳게서서 영 

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 

리기를힘쓰게하소서. 

댁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 

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교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S로써 하나님의 거룩 

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 

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구원의 등대가 되 

게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ak을 행}여 구원 

의 빛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옹I대i ↑성수대;J. 

11츠갱튼.t앵 

뿔 • 얀선와웅 

용11원 * • 르네상스t앵 • ' .. 
1안J역 -- . ’‘ 역샘(7엔 환) 상싱 →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간 

오전7:00 

기도원안내 

장소 

본당 · 시무장로 

위임목사 김성관 

부목사 
II 오전 9:00 본당 

주일예 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r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드라는 예배) 

찬gi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l 오전11:00 11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구 분 시 간 장 :::: 구 분 
l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영아부 11 오전10:50 
장년 1 부 

I 오전 9:00 
유아부 11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I 오전 9:00 장년 3 부 
유치부 

11 오전10:50 제2교육관 1충 
소앙부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혼가정부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사랑부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탁아부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고동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대 학부 토， 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청년 1 부 오전n:oo 제 2교육관 4충 충현선교훈련 

기도원차량운행 

월， 옥오전 10'1X1/월， 화， 옥， 오후 7，(XJ 

f통문경비실앞출뿔 

시 간 장 :::: 
오후12:20 교육관501호 

오후12: 30 교육관507호 

오후1 2: 30 교육관407호 

오후12:30 교육관307호 

오후12:15 갈렬 리훌 

오후12 : 1 5 교육관204 ， 205호 

오전n:oo 복지관지하1충 

오션9때학생)!오후 J:(X)(성인) 교육관207호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오전 9:30 갈렬리훌， 에다니훌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오전 9:30 아 멘 훌 

오후 6: 10 갈렬리훌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 빌멸리데시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ttan∞us translations in 타멍 sh, Chinese, Japanese 없dSign 벼f뱅뻐ge are aVaJ녕bleat the 타lVen 0’ cl떠< Wαship Sm1∞， 

andSri 버1뼈n， Chinese, Mongolm, Russm, Hindi, Indonesm, and BengaJi are 외soavai뻐bleatthe0 밍 0 ’ d뼈< Worship sm10e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A‘ "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여성기 류병회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정운석 김영길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이병욕 안종욱 임무천 이종섭 최기홍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긍 '"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전도목사 이정철 교뉘，.， 

‘。”
이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여전도사 

「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교} 

원웅철 이형수 안똥현 황의만 김구형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 0 ,t; 
I!= ,b l' ), 

ζ。 “‘; ]「
,..,..,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μ1← r 」F :: 츄‘- ι 등， 1“그구 1구 끼 

박홍규 권명옹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εi~‘~:..서 k-1 it, fλg‘ ，"늠국닝 기구 ι← f 교구 19.ι그 

이실호 박창섭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l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세1교육위원 !11교육위힘 X써 1힘징 ’교끊l 전도위원 

· 전입독창자 김소연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폐숭 김영은 

• 딘기선교사 강기 엽 j스리램) rJ ~:H뉘원 ’위원 ’위 저。디i:. T 닝자。 행정위원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 


